
보도자료 5매
2018 10. 26

서울디자인재단 경영본부
홍보팀

지엔씨미디어 전시사업부 안현웅 대리 : 010-9978-7633
허태인 사원 : 010-7200-9100

“키스 해링,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 개최
-Keith Haring: Art is Life. Life is Art.-

 

 - 11월 24일(토)~2018년 3월 17일(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지하2층 디자인전시관에서 

전시

 - 1980년대 단 10년간의 불꽃같은 작업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 인종 차별 철폐 등 ‘모든 이

를 위한 예술’을 꿈꾸었던 키스 해링.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를 서울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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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삶, 삶은 곧 예술이다.”

“Art is Life. Life is Art.”
키스 해링 Keith Haring 

키스 해링,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

이 전시는 10년간 불꽃처럼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홀연히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작가의 

연대기다. 19세기 말, 10년의 기간 동안 정신병과 싸우며 자신의 감정과 색채로 예술혼을 불

살랐던 빈센트 반 고흐처럼, 키스 해링은 100년 뒤인 20세기 말, 1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에

이즈라는 병마와 싸우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퍼뜨렸다.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면서, 만화 등 당시의 대중문화를 흡수했던 키스 

해링은 1980년대 팝문화와 비트세대의 예술로 등장한 그래피티 아트씬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예술계의 악동으로 급부상한 해링은 항상 예술의 폐쇄성에 의문을 가졌다. '그들만의 예술', 

이를 부수는 첫 걸음이 바로 지하철 역의 광고판에 분필로 그린 <지하철 드로잉> 시리즈였

다. 경찰과 역무원의 눈을 피해 단순한 선으로 그린 ‘빛나는 아기’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모든 이를 위한 예술’의 시작이었다. 

1980년대를 휩쓴 팝문화와 클럽 문화는 키스 해링이 품고 있던 예술에 대한 이상과 잘 부합

했다. 바로 ‘대중을 위한 예술’, ‘모든 이를 위한 예술’이라는 이상은 이러한 장소에서 더욱 증

폭되었다. 해링은 유명세를 타면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더욱 밀어붙였다. 지하철 역의 드로

잉에서 벗어나, 포스터, 음악 앨범의 커버 디자인 등을 통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자

신의 예술을 접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클럽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이 때 등장한다. 

1960년대 미국 예술씬을 선도했던 앤디 워홀과의 만남은 또다른 해링 예술의 전기였다. 두꺼

운 선, 만화적인 도상 등 팝아트의 세례를 받았지만, 팝아트와는 또다른 해링의 작업 세계가 

서로 섞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해링은 새로운 예술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작품을 접하고 소장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접하고 소장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작업 세계를 기획했다. 바로 뉴욕과 도쿄의 팝 숍이었다. 

“팝 숍을 열면서 나는 지하철 드로잉과 같이 내 작품을 매개로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길 

원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내 생각들이 어필하길 원했고, 그래서 이 공간이 소수의 

컬렉터들이 와서 작품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어린이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랐다. … 이러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업예술, 순수미술과 같이 

규정지어진 벽들을 허물고 싶다. 지하철 드로잉도 같은 생각의 발로였다. 진짜 내 진정한 바

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언젠가는 거리의 아이들도 예술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들이 

미술관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고 친숙한 느낌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키스 해링, 존 

그루언이 쓴 공인된 전기』, 148페이지) 



1988년, 키스 해링은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통보받는다. 그러나 이는 그에

게 멈춤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었다. 그는 과거의 작업 세계에서 좀더 확장된 자신의 예술관

을 펼치기 시작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새로운 예술, 세상을 향한 보편

적 예술을 위한 열정으로 변모했다. 탄생, 인생, 죽음 등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작품

으로 승화시킨다. 어린이를 위한<파랑과 빨강의 이야기>, 병마와 싸우며 비트 세대의 거장 

윌리엄 버로스와 함께 작업한 <종말> 시리즈 등은 해링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그 속의 사

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하는 마지막 열정이었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에 그린 벽화, 어린이

들과의 다양한 협업, 뉴욕과 도쿄의 팝 숍을 열정적으로 진행한다. 

타계하기 이틀 전까지 해링은 붓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린 그림은 바로 ‘빛나는 

아기’였다. 그에게 아기는 불멸, 영생의 아이콘이었다. “그림 속 아기는 우주로부터 받은 힘으

로 수많은 빛 줄기를 뿜어내고, 무한한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모든 위험들을 헤쳐나가며 

쉼 없이 온 세상을 기어 다닌다. 해링이 세상을 떠난 이후, 1990년대부터 혼돈의 오늘날까지 

빛을 발하는 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링은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냈던 것이다.”(도록 서문 중에서)   

키스 해링은 당시 풍미했던 팝문화를 통해 보편적인 우리의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설파했다. 

31년의 짧은 생애는 그의 위대한 꿈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열리는<키스 

해링> 전시를 통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향해 ‘빛을 내뿜는 아기’와, 세상을 

향해 ‘컹컹 짖고 있는 개’들과 함께 울려 퍼지는 키스 해링의 ‘영원한 사랑’을 말이다. 

11월24일부터 2019년 3월 17일까지 DDP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키스 해링의 초기 작품부

터 에이즈 진단을 받고 타계하기 전까지 작업했던 작품들을 아우른다. 10년이라는 짧은 작업 

기간 동안 페인팅, 드로잉, 조각, 앨범아트와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로 방대한 작업을 했던 키

스 해링의 주요 작품175점을 총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선보인다. 그가 활동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 관련 영상, 콜라보레이션 상품들 또한 함께 전시된다. 

전시구성

1. 표출의 시작 The Beginning

키스 해링은 뉴욕의 지하철 속 그래피티를 ‘발견한’ 후,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

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탄생, 죽음, 사랑, 전쟁과 같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

를 표출하기 위해, 흰색 분필을 사용하여 검은 종이로 덮인 광고판에 아기, 동물, 텔레비전과 

사람들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다. 

이 지하철 드로잉을 통해 키스 해링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2. 모든 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

해링은 짧지만 강렬했던 작업 기간동안 배경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과 작업하는데 

몰두했다. 그는 아동 도서를 여럿 출간하는가 하면, 팝 숍에서 판매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

한 상품들을 디자인하기도 했으며, 많은 도시에서 아이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링의 이미지는 보편적이면서 특이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제작했

고 언어를 사용하여 예술을 해석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3. 예술적 환각을 통한 초월 Transcend

해링은 종종 블랙 라이트 아래에서 빛나는 형광색 컬러페인트를 사용했다. 블랙 라이트는 

1980년대 클럽 인테리어 장식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1984년 토니 샤프라지 갤러리에서 전시

회를 가질 당시, 그는 지하에 형광 물감으로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고 DJ와 함께 밤새도록 댄

스공연을 진행했다. 어쩌면 해링은 그의 이미지가 줄 수 있는 예술적 싸이키델릭한(환각) 효

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4. 메시지, 음악을 통한 발언 Message and Music

에이즈 예방, 동성애자 인권,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인종 차별, 마약, 전쟁, 폭력 및 환경보호

와 같은 문제들은 해링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회 이슈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했다. 

또한 선명한 색상으로 칠해진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많은 콘서트, 음악 이벤트 및 자신의 

전시회 홍보를 위해 이용했다. 선명하고 행복한 이미지 뒤에는 그의 고집스러운 메시지가 담

겨있다.

해링은 많은 뮤지션들과 컬레버레이션을 통해 눈길을 사로잡고 논쟁의 여지를 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아예 그들의 음악과 떨어질 수 없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작

품 중 하나는 데이비드 보위의 1983년 앨범, <위드아웃 유> 앨범 커버이다.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밝게 빛나는 형태로 그려진 이 간결한 그림은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 연결

에 대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삶과 예술에 있어, 음악은 매우 중요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소리와 메시지를 시각화한 몇 안 되는 예술가였다.

 

5. ‘해링 코드’, 심볼과 아이콘 Symbols and Icons

그가 만든 상징들은 오늘 날 사용되는 이모티콘의 시초와 같다. 그가 만들어낸 상징 중에는 

웃는 얼굴, 하트, 빛나는 아기, 천사, 짖는 개, 돌고래를 비롯, 그 외의 여러 그래픽 기호들이 

있다. 그의 상징들은 1980년대(심지어 오늘날의 SNS 세대까지 포함해서) 젊은이들의 사랑, 

삶, 죽음, 대중 문화 및 정치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6. ‘종말’이라는 디스토피아 Uncovering the Distopia

해링은 비트 세대의 대표 작가인 윌리엄 버로스와의 협업을 통해, 초현실주의 풍경화 속에 

불길한 주제를 그려낸다. 그의 도발적인 그림은 정치적 견해를 초월하여 작품을 바라보는 사

람들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하지만, 이를 통해 해링의 유머와 풍자 또한 느낄 수 있다. ‘종

말’은 해링이 에이즈 진단을 받은 후에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지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7. 원시 에너지와의 조화 Primeval Energy

무수한 인물, 동물, 태양 및 가면으로 가득 찬 피라미드…. 바디 페인팅과 토템. 그의 말에 의

하면 해링의 모든 작품은 토속 미술과 전문적인 예술 사이에, 그리고 창작과 차용 사이에 존



재한다. 그의 작품은 아즈텍, 에스키모,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예술 혹은 신화 속 

고대 기호와 같은 비서구적인 예술 뒤에 숨겨진 신비한 힘을 보여준다.

 

8. 시작의 끝, 그리고 끝의 시작 The end of the beginning 

피라미드, 비행접시, 개, 뱀, 그리고 기어 다니는 아기가 사람, 동물, 외계 생명체 사이에 섞여

서 돌아다니고 있다. 오늘날까지 해링을 떠오르게 만드는, 작업 초기에 만든 자신만의 상징적

인 이미지들이 이 그림 속을 채우고 있다. 

1990년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해링은 자신의 작업 초기에 제작한 가장 순수한 시각적 

형태들을 복제해, 17개의 실크스크린 포트폴리오의 최종판을 제작했다. 작가는 이 속에서 우

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상징적인 형상과 장면으로 묘사해 만화 형태로 드러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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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명_키스 해링전 보도자료 폴더 (폴더 암호_1123)

[붙임1] 전시 개요

¡ 전 시 명   : 키스 해링 - 예술은 삶, 삶은 곧 예술이다.

¡ 주    최   : 키스 해링 재단,  나카무라 키스 해링 미술관, 서울디자인재단, ㈜지엔씨미디어

¡ 일    시   : 2018. 11. 24(토) – 2019. 3.17(일) 10:00~20:00 

             * 매표 및 입장마감 관람종료 1시간 전(19:00)까지 가능  

¡ 장    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지하2층 디자인전시관

¡ 입 장 료   : 유료 (일반 13,000원, 청소년 11,000원, 어린이 9,000원) 

¡ 도 슨 트   :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총 4회) 

                * 평일에만 운영하며, 전시장 내부 혼잡시 도슨트 운영은 취소될 수 있음

¡ 문    의   : 02-325-1077~8 / gnc@gncmedia.com

¡ 대표작품   : 하단 참조 

아이콘 1

엠보싱 용지에 실크스크린

Icons 1

Silkscreen on paper with embossing



1990

53.5 x 63.5 cm

ⓒKeith Haring Foundation

아이콘 2

엠보싱 용지에 실크스크린

Icons 2

Silkscreen on paper with embossing

1990

53.5 x 63.5 cm

ⓒKeith Haring Foundation

무제

무슬린에 아크릴과 오일

Untitled

Acrylic and oil on muslin

1985

304.8 x 396.2 cm



ⓒKeith Haring Foundation

무제

종이에 실크스크린

Untitled

Silkscreen on paper

1983

106 x 127 cm

ⓒKeith Haring Foundation

회상

종이에 실크스크린

Retrospect

Silkscreen on paper

1989

117 x 208 cm



ⓒKeith Haring Foundation

빨강과 파랑의 이야기

종이에 석판 인쇄

The Story of Red and Blue

Lithograph on paper

1989

56 x 42 cm

ⓒKeith Haring Foundation



단속하라!

두꺼운 종이에 검은색, 밝은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오프셋 석판 인쇄

Crack Down!

Offset-lithograph in black, light blue, orange and yellow on heavy paper

1986

56 x 43.3 cm

ⓒKeith Haring Foundation

곡예사

알루미늄 도료

Acrobats

Painted Aluminum

1986

250 x 164 x 145 cm

ⓒKeith Haring Foundation



침묵=죽음

종이에 실크스크린

Silence=Death

Silkscreen on paper

1989

99 x 99 cm

ⓒKeith Haring Foundation

무제

사진 쳉퀑치 (1950-1990)

디지털 C-프린트

Untitled

Photo by Tseng Kwong Chi

Digital C-print

1987(재인쇄 2006)

62 x 51.5 cm

ⓒKeith Haring Foundation






